
E X H I B I T I O N  P R O P O S A L  ·  P U B L I C  P R E S E N T A T I O N  E D I T I O N

숨 / SUM
김형주 개인전
B R E A T H  ·  L I F E  ·  T H E  S U M  O F  R E L A T I O N S

살아 있음의 가장 단순한 증거인 숨에서 시작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몸에 남은 기억과
제작의 시간을 하나의 전시로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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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EXHIB IT ION CORE

한눈에 보는 전시
EXHIBITION AT A GLANCE

《숨 / SUM》은 현실의 삶에서 태어난 저고리와 회화를 통해, 한
사람을 이루는 사랑·기억·시간·관계의 합을 보여준다.

1 출발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과
헌신, 실제로 살아낸 시간이
작품의 출발점이다.

2 형상

저고리는 몸의 기억을 품은
옷에서 관계와 삶을 드러내는
조형으로 확장된다.

3 도착

관객은 자신의 삶과 어머니,
다음 세대로 이어질 돌봄의
시간을 돌아본다.

핵심 문장

작품은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 살아온 기억과 제작의 열정이 먼저 작품이
되었다.
The works begin in l ived real i ty: love, memory, care, endurance, and the continuing act of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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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T ITLE

숨과 SUM
BREATH AND THE SUM OF A LIFE

숨 / BREATH

숨은 살아 있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이며,
‘나는 존재한다’는 몸의 감각이다. 이
전시에서 숨은 생명, 멈추지 않는 열정,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달음을
뜻한다.

생명 · 열정 · 깨달음

SUM / TOTAL

SUM은 합을 뜻한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 몸에 남은 기억, 견딘 시간과 만들어 온
형상이 더해져 한 사람의 삶을 이룬다.

사랑 · 기억 · 시간 · 작업

제목의 결합

영문 표기 SUM은 한글 《숨》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영어의
‘합’이라는 뜻을 더한다. ‘나는 숨 쉬고 존재한다’는 실존의 감각과 그
삶을 이루는 관계의 합이 하나의 제목 안에서 만난다.
SUM fol lows the sound of the Korean word sum—breath—while adding the Engl ish meaning of a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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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OR IG IN

작품은 현실에서 태어났다
BORN FROM LIVED REALITY

이 전시의 저변에는 외부에서 가져온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이어지는 삶의 사실이 놓여 있다.

1 받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2 남은 기억 몸과 옷에 축적된 시간

3 삶의 제한 상처와 제약을 통과한 경험

4 반복한 행위 자르고 잇고 쌓는 제작

5 태어난 형상 저고리, 눈과 마른 나무의 조형 언어

현실은 설명의 배경이 아니라
작품을 움직인 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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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RELAT ION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어지는 시간
LOVE, DEVOTION, AND CONTINUITY

저고리는 한 사람의 옷에서 시작해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품는
형상으로 확장된다.

전시가 건네는 경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이 작업의 정서적 장식이
아니라 작품을 탄생시킨 삶의 기반이다. 저고리는
돌봄을 받은 몸과 그 돌봄을 기억하는 몸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관객은 작품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리고 받은 사랑이 다음
세대의 돌봄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생각하게 된다.

나 → 나의 어머니 → 다음
세대
하나의 기억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관계와
시간 속에서 계속 다른 의미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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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ART IST IC  LANGUAGE

저고리가 삶의 형상이 되는 방식
FROM GARMENT TO A FORM OF LIFE

반복되는 윤곽과 물질의 밀도 비어 있는 몸과 투과되는 기억

1 비어 있는 몸

사라진 몸을 재현하지 않고, 그
몸이 남긴 자리와 관계를
느끼게 한다.

2 반복되는 윤곽

같은 형식의 반복은 시간이
쌓이는 방식과 삶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재료의 흔적

천 , 종이, 실, 철사와 마른
나무는 견딘 시간과 손의
반복을 그대로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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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CURRENT PA INT ING

눈: 바라봄과 깨달음
THE EYE AS ATTENTION AND AWAKENING

최근 회화에 반복되는 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익숙했던
관계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시선이다. 저고리가 몸과 기억의 자리라면, 눈은 그 삶을 바라보는 현재의
의식이다.

The eye adds a present gaze: attention to the self ,  the other, and the value of rel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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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SPAT IAL  NARRATIVE

삶이 축적되는 여섯 구간
SIX CHAPTERS OF ACCUMULATION

동선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생명에서 관계로, 기억에서 위기로, 창작에서
지속으로 이어지는 축적의 과정이다.

1. 첫 숨

배냇저고리와 최초의 생명

FIRST BREATH

2. 받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RECEIVED LOVE

3. 입고 살아온 시간

몸과 옷에 남은 기억

WORN TIME

4. 견딘 시간

제한이 새로운 표면이 되는 전환

ENDURED TIME

5. 만든 형상

줄기와 가지를 갖춘 마른 나무의 반복

MADE FORM

6. 이어지는 삶

거대한 저고리가 여는 다음 시간

CONTINUING LIFE

생명 → 관계 → 기억 → 위기 → 창작 →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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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FLOOR PLAN

실제 도면 위의 전시 구간
ZONING ON THE ACTUAL GALLERY PLAN

중앙  보이드는 아래층으로 열린 전시 불가 영역이다. 5구간은 전시실 안에서 보이는, 관람객 쪽으로 돌출된 볼록한 벽면만 사용한다.

중심 원칙  |  원형 보이드 안에는 작품, 조명, 구조물과 관람 동선을 두지 않는다. 5구간은 볼록한 벽에 줄기와
가지를 갖춘 마른 나무를 반복 부착하고, 6구간은 거대한 저고리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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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ZONES 1–2

생명에서 관계로
FROM LIFE TO RELATION

1 ·  첫  숨

입구에서 배냇저고리와 최초의 생명을 만난다. 작은
형상과 충분한 여백으로 관람의 속도를 낮추고, ‘살아
있음’이라는 전시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2 ·  받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작품군을 배치한다.
전기적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옷의 기억, 손의 흔적과
관계의 온기가 작품에서 먼저 전달되도록 한다.

관람의 축적  |  생명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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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ZONES 3–4

기억에서 전환으로
FROM MEMORY TO TRANSFORMATION

3 ·  입고 살아온 시간

저고리가 평면, 입체, 설치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재료와 크기의 작품을 중첩해 한
사람 안에 여러 시간이 함께 존재함을 드러낸다.

4 ·  견딘 시간

병실의 제한과 고통 속에서 변형된 표면을 밀도 있게
배치한다. 이 구간은 어두운 결말이 아니라, 삶의
제약이 새로운 제작 방식으로 바뀌는 전환이다.

관람의 축적  |  기억 → 위기 →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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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ZONES 5–6

창작에서 지속으로
FROM MAKING TO CONTINUATION

5 ·  만든  형상

중앙 보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볼록한 벽에 아래의
곧은 줄기와 위의 가지를 모두 갖춘 마른 나무를 반복
부착한다. 각각의 나무가 하나의 형상으로 읽혀야
한다.

6 ·  이어지는 삶

Special Room에 거대한 저고리 조형 한 점을 배치한다.
비어 있는 몸과 펼쳐진 소매는 받은 사랑이 다음 세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열린 결말을 만든다.

관람의 축적  |  창작 → 지속 → 열린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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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SPAT IAL  V ISUAL IZAT ION

첫 장면: 볼록한 호형 벽
ENTRANCE AND THE PROJECTING CURVED WALL

공간 시뮬레이션 .  호형 벽은 안으로 들어간 곡면이 아니라 관람객 쪽으로 볼록하게 나온 벽체로 반영했다.

시선
입구에서 작은 저고리에 먼저
시선이 머문다.

벽체
돌출된 호가 다음 공간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다.

호흡
여백과 낮은 정보 밀도로 첫  숨의
속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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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SPAT IAL  V ISUAL IZAT ION

현재 회화: 눈의 시선
CURRENT EYE PAINTINGS IN THE GALLERY

공간 시뮬레이션 .  실제 현재 회화의 눈 모티프를 반영했으며, 돌출된 호형 벽을 따라 시선이 이동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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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SPAT IAL  V ISUAL IZAT ION

기억과 견딤의 밀도
MATERIAL MEMORY AND TRANSFORMATION

3 ·  입고 살아온 시간

서로 다른 저고리가 한 시야 안에 겹쳐 보이도록 거리와
높이를 조절한다.

4 ·  견딘 시간

빛을 낮추되 출구 쪽 밝기를 남겨 압박에서 전환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든다.

시뮬레이션은 작품군의 밀도와 관람 감각을 제안하며, 최종  설치는 실제 치수와 작품 상태에 맞춰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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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SPAT IAL  V ISUAL IZAT ION

볼록한 벽과 거대한 저고리
THE CONVEX WALL AND A MONUMENTAL JEOGORI

5 ·  만든  형상

중앙 보이드는 비워 둔다. 전시장 안에서 보이는 볼록한 벽에, 아래 줄기와 위 가지가 분명한 마른 나무 형상을 반복 부착해
얕은 부조를 만든다.

6 ·  이어지는 삶

거대한 저고리 한 점이 비어 있는 몸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을 공간 전체로 확장한다.

설치  전제  |  마른 나무 방염  및  은폐  고정 · 벽면  돌출
깊이 최소화  ·  거대 저고리 구조와 피난 동선  현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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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V IS ITOR TEXT

관람객을 위한 한 벽의 글
RECOMMENDED ONE-WALL INTRODUCTION

권장 국문 · 약 190자

숨은 살아 있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이며, ‘나는 존재한다’는 몸의 감각이다.

김형주의 저고리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과 헌신, 몸에 남은 기억, 살아낸
시간과 작업의 열정을 담는다. 한 사람의 옷은 관계와 삶의 형상으로 확장되고,
최근 회화의 눈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시선을 더한다.

SUM은 이 모든 시간이 더해진 합이다. 작품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어머니,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사랑을 생각한다.

ENGLISH WALL TEXT

Breath is the simplest sign of l i fe and the bodily awareness that I exist.

Hyungjoo Kim's jeogori gathers a mother's love and devotion, embodied

memory, l ived t ime, and the passion to keep making. A personal garment

expands into a form of relation and l i fe; recent eye paintings add attention

and awakening. SUM is the total of these t imes. The works invite us to

think of our own l ives, our mothers, and care carried into the next generation.

한 벽에 이 글만 배치하고, 작품별 캡션은 별도의 낮은 정보층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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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HIB IT ION PR INCIPLES

명료하게 남길 것
WHAT THE EXHIBITION MUST RETAIN

1 한 번만 말한다

숨, SUM, 어머니의 사랑과 시간이라는 핵심은 도입
벽에서 한 번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작품이 먼저 보인다

작품 주변의 설명을 줄이고 재료 , 비어 있는 몸,
반복과 눈의 시선이 직접 경험되게 한다.

3 고통을 결말로 만들지 않는다

견딘 시간은 전시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제작과
지속으로 넘어가는 전환이다.

4 보이드를 침범하지 않는다

원형 공간은 아래층으로 열린 비사용 영역이다. 마른
나무 반복은 볼록한 벽면에만 고정한다.

한 생은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받은 사랑, 살아낸 기억, 견딘 시간과 만들어 온 형상이 더해져 한
사람의 SUM이 된다.
그리고 그 숨은 다음 관계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진다.

WORK IMAGES  Ar t is t  arch ive /  hyungjook im.com   ·    FLOOR PLAN  EK 2nd F loor  p lan prov ided for  p lanning

SPATIAL VISUALIZATIONS  Concept  images for  curator ia l  p lanning;  f ina l  d imensions and ins ta l la t ion requi re  on-s i te  ver i f ica t ion.

숨 / SUM —  BREATH, LIFE, AND THE SUM OF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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